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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문번역 

“글로벌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한국의 관점” 
(Global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A Korean Perspective)

1. 서론 

□ 저명한 Economic Club of NY에서 강연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함

  ㅇ 이 클럽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미연준보다 6년 먼저 설립되었으며 이곳 
뉴욕에서 시작된 두 번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대공황과 대불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음. 4년이라는 짧은 임기의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 클럽의 긴 역사와 위기 복원력을 매우 인상적이라 생각하며 그 성공 비
결이 궁금함

□ 오늘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안
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 의견을 나누고자 함

  ㅇ 지난 9월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지 만 5년이 되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뒤돌아보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기에 적절
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함

  ㅇ 또한 지금은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가 전후 최대의 침체로부터 점차 벗어
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개혁이 궤도에 올라서고 있으므로 미래를 조
망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함

□ 오늘 강연에서는 특히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의 향후 지형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러한 논의는 
주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선진국에도 적용될 것
으로 생각함

  ㅇ 먼저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경제에 대한 제 견
해를 말씀드리고자 함

  ㅇ 다음으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해 
각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나누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ㅇ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핵심
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 저는 절대 빈곤의 원조 수혜국으로부터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대한 참여를 통해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나라의 공직자로서 일해 왔음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함

  ㅇ 한국이 그간 경험한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는 제가 올바른 해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프리즘 역
할을 하여 왔으며 오늘의 강연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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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기의 세계경제 : 한국의 위치

□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현재 전환기에 있음

  ㅇ 선진국은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완만하나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유럽에서도 
그 속도가 완만해졌음

  ㅇ 반면에 신흥시장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의 통
화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가운데 통화
절하 압력이 커지는 등 대외포지션이 악화되었음

  ㅇ 현재의 이행과정이 경기 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새
로운 추세의 시작인지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정책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임

□ 장기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한국경제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ㅇ 최근 IMF의 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호주, 캐나다와 함께 미국의 출구전략 시
행의 부정적 여파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국가중 하나인 것으로 언급되었음

  ㅇ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변화와 관련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 국
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서도 실물경제 및 금융부문의 복원력 면
에서 다른 신흥시장국과 크게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ㅇ 특히 한국의 자산시장은 5월 22일부터 8월말까지 완만한 조정만을 경험했음

    ― 여타 신흥시장국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면서 주가와 환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한국의 주가는 3% 하락에 그치고 원화는 소폭 절상되
기까지 하였음

□ 이러한 괄목할 만한 복원력은 한국경제의 거시·금융·대외 측면에서의 펀더
멘탈이 공고한 데 기인함

  ㅇ 먼저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2009~12년 중 연평균 3.1% 성장하였는데 이
는 OECD 평균 성장률 0.7%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ㅇ 물가상승률은 지난 12개월 동안 2% 미만에 머물러 있으나 이는 주로 이례적
이고 일시적인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에 기인하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목표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ㅇ 신흥시장국에 대한 국제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인 경상수
지는 작년 2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이며 연간으로도 2009년 이래 GDP의 
2~4%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측면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성이 현저히 개선됨

  ㅇ 총외채중 단기외채 비중이 2007년 48%에서 2012년 31%로 낮아진 가운데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9월말 현재 3,370억 달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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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은행의 자본도 크게 확충되어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과 기
본자본(tier-1)비율이 2012년말 각각 14%와 11%로 국제기준을 상당폭 상회

  ㅇ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2012년에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
계씩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국가들이 신용
등급 하락을 경험한 것에 비추어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음

□ 이러한 성과 뒤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과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고에 기반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

  ㅇ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글로벌 유동성 충격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통화 
및 만기불일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환율의 과잉
반응(overshooting)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ㅇ 더욱이 금융기관간 복잡한 상호거래와 실물과 금융간 연계성은 거시적 관점
의 건전성 정책이 필요함을 일깨워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본유출입 및 이에 수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도입되었음

  ㅇ 구체적으로는 2010년에 선물환포지션한도 제도를, 2011년에 비핵심 외화부채
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bank levy)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들 정책수단은 
외채구조를 개선시키고 통화 및 만기 불일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동 정책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차별 없이 외은지점을 포함한 모든 국내은행
에 적용되었는데 이와 같이 거주지 기준 차별이 없다는 점이 여타 신흥시장
국의 자본통제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크게 다른 점임

  ㅇ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
기상조이나, 제가 지난 4월 IMF의 한 컨퍼런스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잠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 수단들이 자본흐름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외채만기
를 장기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이 지난 1997년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하여 그 교훈을 토대로 10년 뒤인 글로벌 금융위기시 높은 복원력을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함 

  ㅇ 상세한 위기 극복 과정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소개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자 하며, 저는 한국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요약되는 “Global Korea”라는 비
전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함 

  ㅇ 실제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 및 무역 측면에서 글로
벌 경제와의 통합도를 더욱 높였다는 사실임 

    ― 한국은 이제 선진국 못지 않게 개방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 유럽
연합, ASEAN 등 총 45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한·중·일 FTA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ㅇ 이러한 비전이야말로 왜 한국이 지금까지 G20 등에서 무역 및 금융 보호주
의 흐름에 단호히 맞서는 데 있어 선두주자로 활약해 왔는지를 잘 설명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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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한 책임의 공유

□ 두 번째 주제는 국가간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신흥시장국과 선
진국이 글로벌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오래된 고민과 관련됨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성장의 파급효과(spillover)에  
대해 얘기하고자 함

  ㅇ 신흥시장국은 선진국에 비해 보다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기에 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임

  ㅇ 실제로 신흥시장국의 세계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00~2005년에 54%, 지난 5
년간(2007~2012년) 74%에 달하였으며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7%에서 2012년 50%로 높아졌음

  ㅇ 또한 IMF의 10월 WEO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신흥시장국의 세계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60%를 넘어서고 세계경제내 비중도 2018년에 54%로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됨

□ 이러한 통계들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에 양방향(two-way)의 성장 파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음

  ㅇ 실제로 한국은행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
에는 거의 대칭적인 양방향의 성장파급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신흥시장국의 GDP 성장률은 선진국의 GDP가 1% 성장할 때 중기적으
로 0.4%p 높아지고, 선진국의 GDP 성장률은 신흥시장국의 GDP가 1% 성
장할 때 0.3%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구조개혁, 무역 및 금융 개방, 재정건전화 등이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결과는 두 그룹이 동시에 개혁을 추진
한다면 글로벌 성장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

□ 많은 신흥시장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장기적인 성장 및 금융안정과 관련하
여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위험요인은 이들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이중성(duality)임

  ㅇ 신흥시장국은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전되어 있으나 금융심화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음

  ㅇ 또한 신흥시장국은 무역 면에서 선진국보다 여타 신흥국과의 교역 비중이 더 
높아진 반면 해외로부터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

  ㅇ 이와 같은 이중성을 감안할 때 신흥시장국이 자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글
로벌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에 보다 많이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내적으
로는 금융개혁, 대외적으로는 금융통합을 더 한층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한 신흥시
장국의 해법에는 두 개의 핵심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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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선 신흥시장국은 금융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통합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안전 자산을 보다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특히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흥시장국도 수동적으로 임하기(wait and see)보다
는 보다 복원력 있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
에 동참해야 할 것임

  ㅇ 다음으로는 역내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신흥시장국의 경우 역내 금융협력이 무역통합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는
데 두 측면에서의 통합이 보다 균형되게 이루어진다면 금융불균형의 축적 
가능성도 줄어들 것임

□ 다음으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을 살
펴보겠음

  ㅇ 선진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
을 것이므로 주요 선진국의 가장 큰 책무는 글로벌 금융 안정에 있다 하겠음 

    ― 선진국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 투자자의 위험 선호 등
은 신흥시장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음

  ㅇ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으로서 글로벌 저축 과잉(Global saving 
glut) 못지않게 글로벌 금융 과잉(Global banking glut)이 큰 주목을 받아 왔
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ㅇ 요컨대 주요 선진국은 금융관련 외부효과 창출의 진원지이므로 글로벌 금융
안정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보다 큰 책임성을 가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선진국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신뢰
할 만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지속가능한 궤도로 다시 
올려 놓는 것임

  ㅇ 이는 글로벌 금융안정은 물론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
요한 과제임

  ㅇ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바 있듯이 글로
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동
체는 지난 수년간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왔음

  ㅇ 금융개혁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으므로 선
진국의 보다 강력한 리더십 발휘와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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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도전과제

□ 마지막으로 정책적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이들 과제는 금융세계화, 
상호연계성, 외부성이라는 상호 연관된 핵심 단어로 축약될 수 있음

□ 첫 번째 과제는 국경간 자본 이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임

  ㅇ 국제적인 금융 파급효과의 이면에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금융세계화 추
세가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세계화가 더 진전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에 대
한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금융세계화의 흐름을 정책 또는 
규제를 통해 되돌리는 데에는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함

  ㅇ 따라서 국제적인 금융 파급효과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는 특히 신흥
시장국의 금융안정, 통화 및 규제정책 시행에 있어 도전과제가 될 것임

□ 과도한 국제적 금융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은 자본유
입국과 공급국 모두가 국경간 자본흐름을 규제하는 것임

  ㅇ 이는 자본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자본흐름 안
정화의 책임을 공유하자는 것임

  ㅇ 선진국은 금융기관들, 특히 G-SIFI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와 해외자산 보유
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 등 신흥시장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
시 및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ㅇ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위험한 국제적 금융
파급효과를 제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두 번째 과제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국경간 규제 차익 및 의도
하지 않은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지와 관련됨

  ㅇ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제기준이 모든 국가들에 일률적으
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진 바로는 국가들간에 규제개혁
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세부내용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함

  ㅇ 더욱이 규제개혁은 FSB 및 BCBS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글로벌 성장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IMF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
한 부정적 영향은 신흥시장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신흥시장국의 경우 글로벌 규제 기준의 채택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비추
어 적합치 않을 수 있고, 적어도 이행기간 동안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ㅇ 먼저 그림자금융 규제의 경우 금융산업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신흥시장
국에 대해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신흥
시장국에서 그림자금융은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은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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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규제도 장기대출이 장기자금 조달에 의해 이
뤄지도록 하여 만기불일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나, 이는 자칫 만기 전환
이라는 은행 고유의 기본 기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매금융이 
은행의 주된 사업모델인 신흥시장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ㅇ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제들이 신흥시장국의 금융개혁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FSB 등 국제공동체는 현실적이고 균형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신
흥시장국과의 협의의 강도를 보다 높여야 할 것임 

□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정책협력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와 관련됨 

  ㅇ 현재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근본적으로 글
로벌 조정기구(global jurisdiction)가 부재하기 때문임

  ㅇ 각국이 글로벌 금융 이슈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관점에서  
최적의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ㅇ 일부에서는 글로벌 정책 협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글로벌 경
제의 상호연계성이 향후 더욱 높아지고 정책의 외부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글로벌 정책협력의 부재로 인한 후생손실도 더욱 커질 것임

□ 글로벌 정책협력의 사례로서 효율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생각할 수 있음 

  ㅇ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글로벌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필
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나 국가 차원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험을 공유(risk pooling)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ㅇ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우리는 이미 금융위기 동안 미연준이 ECB 및 한국을 비롯한 4개 신흥시장
국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유용
한지를 경험한 바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신흥시
장국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
나 이러한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 효율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없다면 신흥시장국은 자기보험을 위해 보
다 많은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것이며 이 역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신흥시장국의 외환보유액 축적은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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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측면에서 
전환기에 있다 하겠음

  ㅇ 우리는 글로벌 금융개혁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 조율되지 않은 정책 경쟁이 
구성의 오류를 통해 초래할 불안정 균형 위험 등에 유의해야 함

  ㅇ 글로벌 정책협력은 상호연계성과 외부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고,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은 책임을 공유
함으로써 글로벌 성장과 금융안정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ㅇ 글로벌 협력은 글로벌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지주이며, 전환기를 맞아 불확
실성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의 시대정신(Zeitgeist)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개방과 통합은 한국 경제의 전환과정을 관통하여 견지된 비전이었으며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여타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유용한 교훈
이 되었으면 함

  ㅇ 한국은 더 나아가 G20 차원에서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주도함으로써 국가간 
소득격차 축소를 통한 글로벌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저는 개방과 통합이라는 한국경제의 비전을 한국은행에도 투영하여 왔음

  ㅇ 이는 중앙은행은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통한 중앙은행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글로벌 정책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음 

  ㅇ 이러한 인식 하에 취임 초기부터 한국은행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이것이 오
늘 제가 이 자리에 서있는 이유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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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영문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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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Economic Club of New York 소개

□ Economic Club of New York (ECNY)은 산업 및 금융부문의 최고위급(top 
executive levels) 인사 700여명으로 구성된 비영리 무소속 회원제 조직임

  ㅇ 동 클럽은 1907년에 설립되었으며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들과 관련된 연구 
및 토론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ECNY는 국제적으로 평판이 높은 인사(prestigious guest)를 초청하여 경제, 사
회, 기타 주요 이슈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한 포럼을 개최
하고 있음

  ㅇ 자체적으로 의제(agenda)를 제기하거나 주요 이슈에 대해 특정 입장을 표명
하지 않으며 초청인사들은 아무 제약없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음

  ㅇ 최근 수년간의 초청인사를 보면 정부 수반, 국제기구 수장, 장관, 중앙은행 총
재, 금융인, 법조인, 노동계 지도자,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2012~2013년 상반기중에는 Ben Bernanke 美 연준의장, Mervyn King BOE 총
재, Christine Lagarde IMF 총재 등이 강연자로 초청되었으며, 금년 10월 이후
에는 Mario Draghi ECB 총재, 김 총재, Mark Carney BOE 총재 등이 초청됨

2012~2013년중 Economic Club of NY 강연자 리스트

일  자 강연자 직  책

2012. 2. 9 James Quigley CEO, William R. Rhodes Global Advisors

3. 15 Timothy Geithner Treasury Secretary, United States 

3. 28 William Rhodes CEO, William R. Rhodes Global Advisors

4. 11 TUNG Chee Hwa First CEO, Hong Kong SAR

4. 23 Jens Weidmann President, Deutsche Bundesbank 

5. 7 Henry Kaufman President, Henry Kaufman and Company 

5. 10 Robert Zoellick President, World Bank Group 

6. 6 Gene Sperling Director,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9. 10 David Walker CEO, Comeback America Initiative 

9. 24 Robert Carr Foreign Minister, Australia

10. 5 Gao Xi Qing Vice Chairman,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11. 20 Ben Bernanke Chairman, Federal Reserve System 

12. 10 Mervyn King Governor, the Bank of England

2013. 3. 25 William Dudley President, Federal Reserve Bank of NY 

4. 10 Christine Lagarde Managing Director, IMF

5. 29 Paul Volker former Chairman, Federal Reserve System 

9. 9 Henry Paulson former Treasury Secretary, USA

10. 10 Mario Draghi President, ECB

10. 15(예정) Choongsoo Kim Governor, Bank of Korea

10. 17(예정) Richard Fisher President,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12. 9(예정) Mark Carney Governor, Bank of England

12. 18(예정) Michael Bloomberg Mayor of New York


